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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이오마디’ ‘박검동’… 이 이름, 한글의 역사로 남았다

국립한글박물관 ‘문자 혁명’ 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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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49년 간행된 '사리영응기'에 등장한 한글 이름들을 모아 제작한 전시물. /국립한글박물관

‘李오마디’, ‘薛쟈가동’, ‘朴검동’….

조선의 문신 김수온이 세종의 명을 받아 펴낸 ‘사리영응기’(1449)는 사람 이름을 한글 활자로 인

쇄한 최초의 책이다. 궁궐 내 법당 건립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 가운데 47개가 한글로 적혀 있다.

한자로는 명확하게 표기하기 어려웠던 민초들의 이름이 한글 덕에 기록으로 남았다. 훈민정음 창

제 이후 왕실에서 간행한 한글 서적을 통해 한글이 뿌리내리는 과정을 보여준다.

국립한글박물관에서 4월 25일까지 열리는 ‘문자 혁명’은 권력자들이 독점했던 문자가 모두의 것

으로 보편화되는 과정을 한국과 독일의 인쇄물·서적 등 300여 점의 유물을 통해 보여주는 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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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두 나라는 15세기 중반에 문자 보급과 관련된 세계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다. 세종은 1443

년 한글을 창제했고 비슷한 시기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했다.

금먹으로 불경을 써내려가는 사경(寫經)이나 양피지에 화려하게 채색하는 성서 필사는 아무나 접

근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. 이후 등장한 인쇄술이 문자 보급의 하드웨어 혁신이라면 자국어 사용

과 번역은 소프트웨어 혁명이었다. 조선의 세조가 어머니 소헌왕후를 추모하며 간행한 ‘월인석

보’, 신성로마제국 막시밀리안 1세 황제의 명으로 발간된 기사 영웅담 ‘토이어당크’ 등 전시된 유

물들은 이런 과정을 보여준다.

한국·독일의 인쇄용 서체 발달사를 별도로 조명한 점이 눈에 띈다. 한글은 기하학적인 형태에서

붓글씨의 영향을 받아 유려한 궁체로 변해갔다. 반면 독일에서는 ‘안티크바’처럼 둥근 느낌의 서

체 이후 날카롭게 꺾인 느낌의 ‘프락투어’가 독일을 대표하는 서체로 떠올랐다. 문영은 학예연구

사는 “문자가 문화와 가치를 담는 그릇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”고 말했다. 채민기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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